GRIT :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  (앤절라 더크워스) 
우리는 모두 성공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열정으로 성공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하나둘 세우고 이를 성취하며 이러한 반복적 그릿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성공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저자는 그릿은 성공의 필요조건으로 재능과 성공 그리고 그릿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오직 재능만 있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성취 = 재능 X 능력²’과 이를 동반한 ‘꾸준함’을 모두 포함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단계를 하나 둘 씩 성취해가는 것이 그릿이고 그것이 곧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모두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성공의 척도는 그 잠재력을 발견하고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지에 영향이 미친다.
나는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나만의 그릿을 만들어 실천해가려고 했다. 먼저 나의 목표 즉, 나의 궁극적인 목표인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직업탐색을 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 잠재력은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라 끝내 우직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하지만,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학교를 가야한다고 생각했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좋은 학업성적이 필요했다. 그래서 야간자율학습 보충반 수업을 신청하여 매일 아침 6시 40분에 등교, 9시 30분 하교를 약 2년 동안 반복하였다. 사실 나는 그릿에 대한 열정은 컸지만, 실천은 미미했었다. 내 미미한 실천을 깨달은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성적표였다. 나의 성적표는 30여 명 중 중간에 위치하였는데 중간은 사실 개의치 않았다. 항상 중간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를 자극한 것은 ‘소수점’이였다. 소수점 하나로 등수와 점수가 갈리는 것이 내 대학 입시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여간 억울하지 않을 수 없던 것 이였다. 나는 가장 먼저 내가 가장 흥미 있는 과목을 살폈고 일본어, 국어, 전산회계를 고르고 내가 해야 하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을 위주로 공부했다. 나는 항상 되내었다. 이후부터는 꼭 반에서 10등 이내에 들을 것이라고. 결국 나는 그릿을 통해 목표를 이루었다. 1학년 기말고사 반 10등에서 3학년 기말고사 전교 2등을 이루었다. (관광과에서 2등이지만 나는 무척 기뻤다.) 1학년 중간고사 이후, 단 한 번도 반에서 10등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었다. 학우들은 그런 나를 보며 ‘원래 공부를 잘 하는 애’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나는 전혀 공부를 잘했던 것이 아니다. ‘계기’와 ‘목표’가 있었고 그에 부합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던 것 뿐 이다. 하지만, 내 궁극적인 목표인 대학에는 떨어지게 되었다. 나는 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그릿이 부족했던 것일까? 맞다. 나는 그릿이 부족했다. 그저 작은 목표를 이뤄서 신이 나버려서 나의 궁극적인 목표위해 꾸준히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동안의 수능 공부는 그저 나의 합리화였다. 결국 나는 모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었고 현재진행형이다. 
솔직하게 나는 자기계발서는 잘 읽지 않는다. 왜냐하면, 와 닿지 않기도 하고 같은 말이 반복되어 지루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그릿은 꽤 신선하였다. 책 앞부분에 그릿지수 알아보기를 통해 나의 열정과 실천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본 것과 그동안의 내 모든 생활습관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또한, 구체적인 목표설정방법을 알려줘 보는 독자가 조금 더 쉽게 성공과 성취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좋았다. 아쉬운 점은 잘 알려진 우수한 대학교의 학생들, 연구진들, 성공한 사람들만의 인터뷰를 통해 그릿을 나타낸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그릿을 통해 자기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하고 있다. 너무 지식인에 대해서만 치우치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그릿을 통해 성공이라는 목표에 이룬 이야기도 함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